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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강의 
 

세례 요한 
 
핵심 구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11 

 
선택한 성구:  

마태복음 11:7-15 
 
말라기와 이사야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할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1; 이사야 40:3-5; 마태복음 

11:10). 이 특별한 대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에게 자신보다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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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 대해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 주님의 오심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가복음 1:5-17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셨을 때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던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2-23; 요한복음 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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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게 핵심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천국"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왕국의 영적 단계를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죽음 

당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41, 로마서 12:1, 히브리서 3:1). 이러한 

하늘의 부르심은 복음 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부여한 칭호 중 하나는 

"신랑"입니다.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한 그룹으로서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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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요한은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는 서서 듣는 자는 신랑의 소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29). 

요한의 사역은 곧 종말을 맞이할 구 유대 시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의 초대를 

열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을 기뻐했지만 "신부"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함께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땅의 왕자"가 되어 왕국의 지상 

단계에서 모든 인류의 교사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28; 시편 45:16; 히브리서 11:4-40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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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이전에 살았던 성경에 언급된 모든 의로운 

인물들이 복음 교회보다 덜 충실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전한 영적 존재로 부활시켜 불멸과 신성한 

성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4; 로마서 2:7; 6:3-5; 디모데후서 2:11-
12 
  




